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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가?*

이 동 훈 엄 희 † 정 다 송 이 다 미

성균 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교육학과 교수

성균 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성균 학교

교육학과

석사

성균 학교

교육학과

석사

본 연구는 체계 문헌고찰을 통해 미디어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베르테르 효과와 게노 효과의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00년에서

2021년까지 21년 간 출간된 국내외 학술논문을 검토하 고, PRISMA 원칙에 따라 최종 으로 38편의 연구문헌

을 선정하 다. 선정된 문헌들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 향

에 한 논문 수는 국내의 경우 2009년과 2014년에 증가하 으며, 해외의 경우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미디어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베

르테르 효과(31편), 게노 효과(5편), 자살 련 미디어 노출의 향없음(3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생물, 심리, 사회), 미디어 양상(보도태도, 보도량, 보도방법), 자살사

망자의 특성(유명인, 본인과 유사한 상, 자살방법, 실제자살), 기타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게노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 모델링 자살 방지식(자살 기극복사례, 자살 방정보)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청소년 포함 연령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향요인을 베

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험요인과 게노 효과를 가져오는 보호요인으로 분류하 고, 연구결과의 의의와

시사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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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긴 시

간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 라는 불명

를 달성했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2018년

기 국내 10 청소년부터 30 성인까지의

사망원인 1 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불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COVID-19로 인

해 최근 고립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증상을 호소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으며(임유

하, 2021; Hwang et al., 2020), 그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트 스 처 능력이 다소 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 험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다(Jones et al., 2021). 한 일

부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에 해 여러 차례 확인하

다. 라질 청소년의 자살률과 사회경제 지

표의 연 성을 살펴본 Jaen-Varas 등(2019)의 연

구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 요인이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와

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Carballo 등(2020)의

개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정신과 문제와

신경증 충동성과 같은 행동문제, 가족문제

래갈등과 같은 생활스트 스 사건이 청

소년 자살의 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짐 된 느낌과 좌 된 소속감, 무망감,

학업 스트 스도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험요

인으로 밝 졌다(김은 , 김병석, 2020; Ang &

Huan, 2006).

국내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과 더불어 성인

의 자살률 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이후 경제

어려움 실업 문제로 인해 성인의 자살률이

격히 증가하 으며, 이후에도 성인의 자살

률은 꾸 히 증가했다(서동우, 2001). 이러한

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0년 이후 자살

련 분야에서는 성인의 자살과 자살 험요

인에 해 집 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

성인의 자살 험요인에 해 분석한 박은옥

(2014)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거, 사별경험이 성인의 자살 생각의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인의 자살시도

의 험요인을 확인한 Steel 등(2018)의 해외

연구에서는 약물 남용, 결혼 실직이 성인

의 자살시도를 높이는 험요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 미디어 향도 자살의 험요인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

용이 늘어났으며, 이는 미디어 사용의 보편화

로 이어졌다. 이러한 미디어는 특히 청소년에

게 소통과 정보교류, 사회참여 등의 정

효과를 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력이 매우 크다(배상률, 고은혜,

2015).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 환경에 제약 없

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스트 스 유발상황에

서 평소 자신이 동일시하던 유명인의 자살을

동조하여 모방자살 행동을 보일 수 있다(Lee,

2019).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본 홍명숙(2017)의 연구에서는 연

인에 한 자살보도가 청소년들로 하여 자

살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

이외에 여러 연구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

인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Gould et al.,

2003; 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살행동에도 미

디어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인 자살의 베르테르 효과에 해 살펴본 Ha와

Yang(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더불어 성

인 한 미디어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유명인에 한 높은 심으로 인하여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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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 련 내용에 노출되었

을 경우,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30~49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자살 사건을 한 직후 자살건

수가 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살행동에도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할 수 있다.

이 게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

출이 개인의 자살 험성을 높이거나 모방자살

행동을 하게 하는 상을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라고 부른다. 베르테르 효과는

18세기 말 괴테의 소설인 ‘ 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이후 유럽에서 소설 주인공인

베르테르를 흉내 낸 모방자살이 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

베르테르는 여자 주인공인 로테를 사랑했지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실의에

빠져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이

소설이 출간된 이후 베르테르가 자살한 당시

착용했던 복장과 시행한 방법을 모방해 자살

하는 사례가 유럽에 격히 증가하 다.

Phillips는 이와 유사한 상이 이후에도 지속

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자

살에 해 연구한 결과 유명인의 자살이 언

론에 보도된 뒤 이에 향을 받은 들의

자살률이 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Phillips(1974)는 베르테르 효과를 자신이 모델

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는 사회 으로

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유사한 방식

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상으로, 흔히

‘동조자살(copycat suicide)’ 는 ‘모방자살’로

정의하 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에

해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다. 그 로, 유

명인의 자살에 한 언론보도가 이후 자살시

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Cheng 등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시작된 후 3주 동안 자살시도 횟수가 에 띄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Choi와 Oh(2016)의 국내연구에서 유명인의 자

살 뉴스보도가 개인의 모방자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과 같은 국 의

유명인일수록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하는 경

향이 있어 모방자살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facebook)에 올린 자살

유서 게시 이 개인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Ruder 등(2011)의 연구에 의

하면 facebook을 통한 일반인의 자살유서 공개

도 개인의 자살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의 향은 크게 사

회학습이론과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

면 모방행동은 모방의 상과 자신을 동일시

할 때 발생한다(Bandura & Walters, 1977).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개인이 힘든 상황

에서 어떻게 문제를 처하는지를 찰하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하게 된다(오지희, 김민정,

2014). 이때, 모방의 상이 유명인이거나 자

신과 유사할 경우, 그리고 모방 상이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될 경

우 모방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Bandura & Walters, 1977). 이와 더불어, 베르테

르 효과는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을 통해

서도 설명될 수 있다. 아노미는 사회 혼란

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 이 붕괴되

면서 나타나는 사회 , 개인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격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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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할 수 없는 사건이 개인의 규범 통

합을 방해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Hövermann et al., 2015; Wray et al.,

2011). 를 들어,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경

제 기, 실업, 쟁과 더불어 유명인의 자살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개인은 이러

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과거에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거나, 삶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노미 상태로

이어져 자살모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Hoffman & Bearman, 2015). 베르테르 효과의

아노미 이론에 해 살펴본 Stack(1987)에 의하

면, 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자살은 그 지

도자가 표하는 교단의 규범과 가치를 일시

으로 약화시켜 종교인들 사이에 더 많은 자

살을 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반드시

자살률의 증가를 래하는 것은 아니며, 미디

어가 자살에 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도하는

가에 따라 들의 행동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Etzersdorfer, & Sonneck, 1998). 미디어에서

자살 련 내용을 보도할 때 기상황에 처

할 수 있는 안 정보와 도움을 제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게노 효과(Papageno effect)

라고 말한다. 게노 효과는 모차르트의 오

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게노

가 연인을 잃은 슬픔으로 자살하려 하는 순간

요정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유혹을 이겨낸 일

화로부터 유래되었다(Niederkrotenthaler et al.,

2010).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게

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그 로 한국 연

인의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에 한 자살

방법 미디어 지침의 향에 해 살펴본

Jang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유명인 자살

후 30일 동안 총 자살사망자 수는 이 에 비

해 13% 증가한 반면, 자살 방법 제정과 미디

어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일 평균 자살사

망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한 1980년

부터 1996년까지 비엔나의 매체 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1978년 비엔나의 지하철 개통 후 미디어를 통

해 지하철이 자살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살률이 격히 증가했으나, 이후 ‘자살

방 회’에서 미디어 지침을 개발한 이후 자

살건수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tzersdorfer & Sonneck, 1998). 이와 유사하게

미디어 가이드라인 도입 후 5년의 자살률을

비교한 오스트리아 연구에서는 미디어 가이드

라인 시행 이후 자살 련 내용 보도 시 자

살행동에 한 안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

의 주소와 번호를 함께 제시함에 따라 이

후 자살 수가 격히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Niederkrotenthaler & Sonneck, 2007).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와 게노 효과 이

외에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개인의 자살

행동에 미치는 향이 없음을 주장한 연구도

확인된 바 있다. Martin과 Koo(1997)의 연구에

서 1994년 유명인 커트 코베인의 자살 발표

이 과 이후 자살률을 비교하 을 때 청소년

의 자살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

인의 자살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향을 미

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외 연구에서도 미

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

었다(Ferguson, 2019; Till et al., 2014).

최근까지 국내외에서는 자살 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베르테르 효과나

게노 효과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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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는 히 은 편이다. 한 미디

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 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경우 향이 있다 혹은 향이 없다

는 연구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자살사

망자가 유명인인지, 비유명인인지, 허구의 자

살인지 실제자살인지 혹은 미디어를 통한 자

살노출이 집 된 시기인지, 노출이 은 시기

인지에 따라 개인이 보고하는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의 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동향을 악

할 수 있는 체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베

르테르 효과와 게노 효과가 실재하는지

악하고자 한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

용의 노출의 향은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서 출 된 청소년 청소년 포함 연령을

상으로 한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 노

출의 향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을 체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서 2021년에 출 된 논문을

상으로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디어

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가? 셋째, 베르테르 효

과와 게노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무엇인가?

방 법

검색 략 문헌 선정기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해 사용된 논문

은 총 8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수

집되었는데, 그 5개가 해외 DB이며 3개가

국내 DB이다. 해외논문의 경우 ‘PsycInfo’,

‘PsycArticle’, ‘Sage’, ‘SCOPUS’, ‘Springer’에서,

국내논문의 경우 ‘RISS’, ‘DBpia’, ‘Kiss’에서 수

집되었다.

검색어 검색조건

논문 검색과정에서 해외논문의 경우, 검색

조건으로 ‘2000년 이후의 논문’과 ‘Psychology’

에 한정하 으며 검색어로 ‘Werther effect’,

‘Suicide Contagion’, ‘Copycat Suicide’, ‘Papageno

effect’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색조건 기

간을 2000년도 이후로 선정한 이유는 1994년

이후 인터넷 상용화로 인한 미디어 노출량 증

가, 1997년 IMF 이후 국내 자살률 증, 2005

년 이후 국내 유명인 자살의 증가에 따른 동

조자살 증 등과 같은 국내상황을 반 하

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0년 이 까지의 출

간논문을 포함할 경우 해외 문헌 12,271편, 국

내 문헌 418편으로 그 수가 방 하여 연구수

행에 실 인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색어는 1차 으로 연구주제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록을 확인하여 해

당논문이 합한 내용의 연구인지를 결정하

다. 국내논문의 경우, 해외논문과 동일한 과정

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논문 편수가 1편밖에

되지 않아 ‘심리학’을 검색조건에서 제외하고

‘자살보도’를 검색어로 추가하 다. 그 이유는

국내의 경우 베르테르 효과라고만 명명하지

않았을 뿐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논문

의 경우, ‘Werther effect’는 ‘베르테르 효과’

로 ‘Suicide Contagion’은 ‘자살의 염성’으로

‘Copycat Suicide’는 ‘카피캣 자살’ 혹은 ‘모방자

살’로 ‘Papageno effect’는 ‘ 게노 효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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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어로 설정하 다.

문헌 선정 제외기

본 연구의 문헌 선정 제외기 은 표 1과

같다. ‘미디어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

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지’를 체계 문

헌고찰을 통해 알아보기 하여 문헌 선정

(inclusion) 기 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가 시

행된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해외

논문을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미디

어를 통한 자살 련내용 노출’은 여러 매체를

통해 실제자살 혹은 허구자살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살을 다룬 뉴스나 신문기

사, 자살장면이 등장하는 TV 로그램, 자살

에 한 화나 드라마의 향을 다루는 논문

들이 선정되었다. 자살행동은 자살사고, 자살

시도 등을 의미하며 미디어에서의 자살노출이

자살사고, 자살시도에 미치는 향이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문헌선정 시 제외(exclusion) 조건으로는 (1)

DB에서의 복되는 논문 (2) 연구내용이 미디

어 혹은 자살보도에만 을 맞추고 자살행

국내 해외

DB RISS, DBpia, Kiss PsycInfo, PsycArticles, Sage, SCOPUS, Springer

검색어

베르테르 효과, 자살의 염성, 카피캣 자살

혹은 모방자살, 게노 효과

Werther effect, Suicide Contagion,

Copycat Suicide, Papageno effect

자살보도

문헌

선정

기

(1)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간된 논문

(2) 동료평가(Peer-review)를 통해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

(3) 연구 상이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연령 상 논문

(4)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5) KCI 등재

(6) 국내논문

(7) SCI 혹은 SSCI 논문 (8) 문 논문

(9) 심리학 논문

문헌

제외

기

(1) DB에서의 복되는 논문

(2) 연구내용이 미디어 혹은 자살보도에만 을 맞추고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은 살펴보

지 않은 논문

(3) 미디어 노출을 통한 자살에 을 맞추지 않은 연구

(4) 연구 상에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 , 아동 상, 노인 상, 장년층 상,

상 비명시)

(5) 체계 인 논문형식이 아닌 논문(서평, 책, short report, 비평)

(6) 어 혹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논문

(7) 학 논문

(8) KCI 에 등재되지 않은 논문
(9) 비심리학 논문(의학, 사회학, 인문학)

(10) SCI, SSCI 등재되지 않은 논문

표 1. 국내외의 문헌선정 제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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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미치는 향은 살펴보지 않은 논문 (3)

미디어 노출을 통한 자살에 을 맞추지 않

은 연구 (4) 연구 상에 청소년이 포함되

지 않은 논문( . 아동 상, 노인 상, 장

년층 상, 상 비명시) (5) 체계 인 논문형

식이 아닌 논문(서평, 책, short report, 비평) (6)

어 혹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논문 (7) 학 논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논문

과 국내논문에서 동일하게 제외되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8) KCI 논문이 아닌 경우 제외되

었고 해외연구의 경우 (9) 비심리학 논문, (10)

SSCI, SCI 등재 논문이 아닌 경우 제외

되었다.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9월부터 11월

까지 이 졌으며,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최

종 문헌고찰 선정작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 졌다. 자료수집과정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이하 PRISMA 2020) 방법론에

따라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Page et al., 2021).

본 논문에 활용된 PRISMA 2020은 개발과정에

서 두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1999년 개발된

QUOROM(QUality Of Reporting Of Meta-anaysis;

이하 QUOROM)이 2009년 개정되며 PRISMA

2009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0년에 PRISMA

2020이 완성되었다(Moher et al., 1999). 본 연

구는 문헌고찰을 한 논문 수집과정에서

PRISMA 흐름도에 따라 자료를 검색, 선별, 선

정하 으며 그림 1과 같다.

첫째, 기검색 단계에서 5개의 해외 DB에

검색조건 없이 검색어를 검색했을 시 12,271개

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3개의 국내 DB의 경우

418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둘째, 검색된

그림 1. 문헌 선정 제외를 한 PRISMA 2020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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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을 상으로 검색조건을 용한 결과

해외의 경우 401편의 논문이, 국내의 경우 285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셋째, 이 에서 자료 근이 가능한 논문을

바탕으로 록과 제목을 기 으로 본 연구목

에 맞는 논문을 선별하 다. 그 결과 해외

DB는 389개의 논문이, 국내 DB는 54개의 논

문이 선별되었다. 넷째, 선별된 논문 가운데

복되는 논문을 제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DB에서 자료수집이 이 졌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복논문을 제거하 다.

이때, 해외논문의 경우 사용한 검색엔진의 수

가 국내논문보다 복되는 논문 수가 많아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논문이 제거되었다. 이 과정

에서 해외논문은 315개가, 그리고 국내논문은

26개가 남게 되어 총 341개의 국내외 논문이

선정되었다.

다섯째, 앞서 복 제거한 논문들 논문

의 연구 상을 검토하고, 해외논문의 경우

SSCI/SCI 등재를, 국내논문의 경우

KCI 등재를 기 으로 논문을 선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청소년 청소년 포

함 연령인 논문을 선정하 으며, 청소년

연령은 10~29세로 정의하 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

한 것과 청소년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직업

을 갖는 시기가 차 늦어짐에 따른 청소년

기의 연장, 여러 국가에서 규정한 청소년 정

책 상 연령 등을 반 한 결과이다(김윤나,

2008; 김정숙 등, 2016). 이때, 연구 상이 아

동, 30세 이상의 성인, 장년층 혹은 노년층

에만 한정되거나 상의 연령을 명시하지 않

은 논문들은 제외하 다. 해외논문의 경우

132개, 국내논문의 경우 21개가 선별되어 총

153개의 국내외 논문이 선별되었다. 마지막

으로 연구내용이 문헌선정기 과 부합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 으며( . 미디어 노출을

통한 자살이 아닌 경우), 그 결과 해외논문

27개, 국내논문 11개가 선정되어 최종 으로

문헌고찰을 해 총 38개의 국내외 논문이

선정되었다.

결 과

연도별 동향

문헌고찰을 한 논문수집과정에서 PRISMA

흐름도에 따라 최종 으로 38편의 국내외 논

문들을 상으로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국내의 경우 연구

동향이 2009년과 2014년에 증가하 으며, 해외

의 경우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동향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노출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가?’라는 주제

로 선정된 문헌들을 토 로 주제별 동향을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자살 련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을 유발한다

는 베르테르 효과는 31편(81.6%), 자살 련 미

디어 노출이 자살 방에 도움을 다는

게노 효과는 5편(13.2%), 자살 련 미디어 노

출이 자살행동을 유발하지도 않고 방하지도

않아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없음(No effect)은 3편

(7.9%)이 확인되었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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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베르테르 효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

의 노출이 자살 험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과 실제자살 간에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유명인, 비유명인, TV나 화

의 허구인물 자살로 나 어 그 향을 분류하

다(베르테르 효과와 련된 학술문헌 목록

은 부록의 표 1에 제시).

미디어에서의 자살보도가 자살률 증가와 자

살방법 모방행동에 미치는 향.

유명인의 자살보도. 베르테르 효과가 실재

하는지 살펴본 결과, 여러 선행연구에서 미디

어에서의 유명인 자살보도는 자살행동을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Whitley 등(2019)

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로빈 리엄스

가 자살한 2014년 8월에 연령 에서 캐나다

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상의 남성의 자살률이 높았으며,

로빈 리엄스가 사용한 자살방법인 질식을

통한 자살률이 8월과 9월에 가장 높았던 것으

로 확인되었다. Kim 등(2013)의 국내연구에서

는 2008년 유명인의 자살보도 이후 24주간 자

살시도로 응 실을 찾은 환자기록 319개를 분

석한 결과, 유명인과 비슷한 나이 인 21~40

그림 2. 연도별 연구동향

연구내용

(N=38, 100%)

베르테르 효과

(n=31, 81.6%)

게노 효과

(n=5, 13.2%)

자살 련 미디어 노출의

무 향(No effect)

(n=3, 7.9%)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빈도수(%) 21(67.7%) 10(32.3%) 5(100%) 0(0%) 2(66.7%) 1(33.3%)

*1개의 논문이 베르테르 효과와 게노 효과를 동시에 다루어 복 카운트

표 2. 주제별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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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자살률이 증가하 으며, 유명인과 동일

한 자살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인

등(2009)의 연구에서도 2008년 일산화탄소

독으로 사망한 우리나라 연 인의 자살사건

후 1년간 자살시도로 아주 응 실에 방문

한 10~69세 환자 770명의 내원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산화탄소 독을 통한 연 인 A의 자

살보도 이후 동일한 방법의 자살시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명인의 자살보도. 유명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자살도 베르테르 효

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로 미

국 연구에서는 15~25세, 25~44세, 44세 이상

으로 집단을 나 어 지역방송과 신문의 일반

인 자살보도가 각 집단의 자살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 그 결과 지역방송

을 통한 자살보도 이후에 25세 이하 집단의

자살률이 증가하 으며, 신문을 통한 자살보

도 이후에는 25세 이하, 44세 이상의 집단에

서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omer

et al., 2006). 더불어 15세~18세 뉴질랜드 청소

년을 상으로 자살사건이 발생한 학교들에서

SNS와 문자메시지가 자살 염을 래하는지

확인한 연구에서는 SNS와 문자메시지가 청소

년 사이에서 자살과 련된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며 이후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자살

방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on et

al., 2012). 미국 고등학생을 상으로 SNS에

서의 자살노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연쇄 으로 발생한

같은 지역 내 청소년의 자살사건에 한 게시

물을 SNS에서 보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사고

자살행동과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Swedo et al., 2021).

TV 시리즈, 화 등 허구인물의 자살. TV

시리즈나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은 허구인물의

자살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를 들어, 30세 이하 캐나다 청소년

의 자살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청

소년의 자살을 다룬 넷 릭스 시리즈 ‘루머의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가 방 된 이후 30

세 이하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Sinyor et al., 2019). ‘루머의 루머의 루머’

는 고등학생인 여자주인공의 자살로 시작되며

남자주인공에게 여자주인공이 자살한 이유가

담긴 13개의 테이 가 달되면서 이야기가

개된다. 마찬가지로 18세 이하 미국 청소년

을 상으로 청소년이 ‘루머의 루머의 루머’와

같은 컨텐츠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기

해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방 된지 6개월이

지난 시 에 조사한 결과, 드라마를 본 이후

청소년의 자살사고 자살시도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Plager et al., 2019). 이에 더해

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 13가지를 작성하거나 드라마에 나

오는 자살 방법을 따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드라마 주인공의 행동을 모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의 게노 효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시

자살보도 권고기 을 수하거나 자살 방정

보를 포함할 시 게노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게노 효과와

련된 학술문헌 목록은 부록의 표 2에 제시).

게노 효과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5편으

로 해외논문만 있다. 게노 효과에 한

기연구는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자살보도의 내용



이동훈 등 / 베르테르 효과와 게노 효과에 한 체계 문헌고찰: 미디어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가?

- 1033 -

이 자살 기에 한 처능력을 높이는 연구

로 확장되었다.

를 들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연령 의 자살률은 어드는 반면 학생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 다. 이에 Cheng

등(2018)은 학생에게 미치는 자살보도의 베

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해 홍콩 지역신문

사에게 자살 방에 한 문가 의견을 담은

인터뷰 소개와 자살 방에 한 연구결과 인

용,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2015년 자살보도

미디어 가이드라인(HKJC Centre for Suicide

Resarch and Prevention, 2015)을 수하고, 자살

에 해 자극 이지 않은 보도를 할 것을 요

청하 다. 이후 자살에 한 구체 인 묘사를

하는 뉴스보도가 감하고 방 차원의 자

살보도가 증가하 다.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의 25세 이하 청

년의 자살률 증감과 자살보도 방식 사이에 상

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살보도방식이 자

극 일 때에는 자살률이 증가하 으며, 자살

보도방식이 자살 방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

살사고 자살시도를 보고한 오스트리아 성

인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자살 기가

있었으나 이를 히 처하여 결국 자살하

지 않은 가상의 인물에 한 이야기가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Niederkrotenthaler &

Till, 2020). 그 결과, 자살에 한 개인의 기

처경험에 한 가상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

은 이후 자살사고가 완화되고 자살 방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여러 선행연

구들은 ‘자살을 방하는’ 방식의 보도가 자살

보도로 인한 자살 험을 완화하는 것을 보고

하 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

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 없음(No effect)

련 연구는 국내연구 1편, 해외연구 2편으

로 총 3편이 확인되었다( 련 학술문헌 목록

은 부록의 표 3에 제시). Ferguson(2019)은 노래

가사 혹은 화, TV 로그램을 통한 자살노

출이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에 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기 해 아동, 청소년, 청년을 상

으로 해당주제 논문 20편을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체연구에서 효과크기

가 매우 작았으며(r=.0.34) 상 이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기, 최믿음(2011)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 254명을 상으로

자살의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과 환

경 변인을 살펴본 국내연구 결과 한 자살

보도의 노출량과 자살에 한 정 인 태도

모두 자살의도와 정 상 을 보 으나 유의하

지 않았다.

베르테르 효과 게노 효과에 향을 미

치는 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자살 험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험요인을 크게

‘개인요인(생물, 심리, 사회 요인), 미디어 요

인(보도태도, 보도량, 보도방법), 자살사망자의

특성(유명인, 본인과 유사한 상, 사용한 자

살방법, 실제자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각

범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오는 험

요인 개인요인에 속한 내용들은 ‘생물, 심

리, 사회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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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요인. 생물요인으로 연령과 성별이 해

당되며, 10 (Gould et al., 2003), 15~25세와 44

세 이상(Romer et al., 2006)과 65세 이상(Frei et

al., 2003)이 미디어를 통한 자살 련 내용의

노출에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디어에서의 자살보도와 청소년 간의

계에 해서 살펴본 Gould 등(2003)의 개 연

구에 따르면 청소년 에서도 15세~19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자살 련

내용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연령 에 비해

2~4배 정도 더 자살행동 험성이 더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스 스 바젤지

역에서의 안락사를 통한 자살률을 조사한 연

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i et al.,

2003). 구체 으로 안락사를 자살로 볼 수 있

는지 찬반 논쟁이 분분하지만 지역 유명인 부

부의 안락사를 통한 자살이 보도된 1995년 3

월 19일을 기 으로 후 2년간의 안락사 비

율을 살펴본 결과, 부부의 안락사 보도일

까지의 안락사 사례는 총 7사례 으나 부부의

안락사 보도 이후에 보고된 안락사의 수는 28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때,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안락사 비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

에서도 65세 이상의 여성집단의 안락사 비

율이 약 4배가량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

용 노출에 부정 인 향을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rei et al., 2003; Hagihara & Abe,

2012). Hagihara와 Abe(2012)는 20세에서 49세

일본인의 자살통계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자살

범주 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개인

요인

생물
연령

- 10 (Gould et al., 2003)

- 15-25세, 44세 이상(Romer et al., 2006)

- 65세 이상(Frei et al., 2003)

0 3

성별 - 여성(Frei et al., 2003; Hagihara & Abe, 2012) 0 2

심리

인지
- 자살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살이 어려움을 해결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할수록(배 성, 허태균, 2010)
1 0

행동
- 과거 자살시도나 자해경험(Naito, 2007; Pouliot & Mishara, 2011)

- 물질남용(알코올이나 약물)(Naito, 2007)
0 2

기타

- 개인의 자살보도 노출 횟수(오지희, 김민정, 2014; 한수미,

2012)

- 정신질환 병력(Naito, 2007)

2 1

사회

가족

래

- 가족 혹은 친구의 자살 경험(Gould et al., 2003; Naito, 2007)

- 정신질환에 한 가족력(Naito, 2007)
0 2

기타
- 농어 거주자에 비해 도시거주자(Yang et al., 2013)

-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한 결손가정(Naito, 2007)
0 2

표 3.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으로서의 개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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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20~40 여성의 자살률에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 다. 연구에 의하면 2008년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만난 3명의 청년이 유

황을 사용해 자살하 는데 유황을 이용한 자

살보도 이후 유황 매량과 유황을 사용한 자

살률이 증하 으며, 이러한 증가추세가 장

기 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

국에서 유황 함유 바스솔트의 매를 단하

자 곧바로 여성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 다.

이에 반해 남성의 자살사망률은 황화수소

련 자살보도와 유황 함유 바스솔트의 매

단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요인. 심리 요인은 인지, 행동, 기

타요인으로 분류하 다. 먼 베르테르 효과

를 일으키는 인지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의

하면, 300명의 한국 성인 상 연구에서 미디

어의 자살보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데 자살보도를 한 후 자살을

정 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을 어려움

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로 생각할수록 자살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배 성, 허태

균, 2010). 자살행동 련 연구로 Naito(2007)의

연구에서는 2003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22세,

24세, 26세의 동반자살 사례와 더불어 이 자

살보도 이후 연달아 발생한 14세~30세 청소

년의 동반자살 사례 3건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살을 모방한 청소년들은 모두 과거

에 자살시도나 자해경험이 있었으며, 물질남

용을 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반자

살자를 찾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10

~20 청소년 사이에서 이를 모방한 자살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기타요인

에 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보도에 게

노출되었을 때보다 많이 노출되었을수록 자살

사고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지희,

김민정, 2014; 한수미, 2012), 자살에 한 미

디어 노출 이후 자살을 한 개인의 경우, 과거

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ito, 2007).

사회 요인. 사회 요인은 가족 래

요인, 기타요인으로 분류하 으며, 가족 는

지인의 자살을 경험하거나(Gould et al., 2003;

Naito, 2007),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Naito, 2007)에 자살행동 험성이 더욱 증가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Naito(2007)의 일본

사례연구에서는 자살보도를 한 이후 자살한

청소년들이 공통 으로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요인으로 자살보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만의 자살률을 바탕으로 실시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농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자살보도 이후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13). 일본 청소년 사례연구에서도 자살 련

미디어 노출 이후 자살을 한 개인은 부모의

이혼, 사별과 같은 결손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고되었다(Naito, 2007).

미디어 요인.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키는

험요인으로 미디어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들

은 ‘보도태도, 보도량, 보도방법’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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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태도. 미디어의 자살보도 태도가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rei 등(2003)의 연구에서는 스 스 바젤

지역에서 유명인 부부의 안락사에 한 자살

보도 이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자살률이 증

가하자 지역신문사가 자살보도 권고를 수하

는지 확인한 결과, 지역신문사들이 자살을 부

부가 함께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정 인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을 상으로

도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결과, 미디어에서

자살한 고인에 해 동정 인 태도로 보도하

거나 자살을 흥 거리로 다룰수록 청소년의

자살사고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희, 김민정, 2014).

자살보도량. 자살 련 보도에 취약한 청소

년을 상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 염에

해 알아보기 해 972개의 자살보도에 하여

개 연구(Gould et al., 2003)를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에 한 보도시간이 길수록, 방

범주 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미디어

자살

보도

태도

-

- 자살에 해 동정 으로 보도(오지희, 김민정, 2014)

- 자살을 흥 거리로 다룸(오지희, 김민정, 2014)

- 자살에 해 정 으로 보도(Frei et al., 2003)

1 1

자살

보도량
-

- 뉴스보도시간 보도횟수 많음(Gould et al., 2003)

- 자살 련 내용에 한 근성이 좋음(반복 으로 보도되는

동일한 뉴스, 온라인 아카이 에 구 으로 장되는

것)(Ng et al, 2021)

0 2

자살

보도

방법

자세한

묘사

- 자살방법에 해 자세한 묘사(Frei et al., 2003; Ng et al.,

2021)

- 자살장소에 해 자세한 묘사(Ng et al., 2021)

- 자살자에 해 자세한 묘사(Ng et al., 2021)

- 자살정황, 자살동기에 해 구체 으로 보도(양 주, 변은

경, 2016; 오지희, 김민정, 2014)

2 2

자극

인

묘사

- 자살 련 그래픽 이미지 제시(Ng et al., 2021),

- 1면 보도나 헤드라인 사용과 같이 두드러진 보도(Ng et al,

2021)

0 1

기타

- 임 씌우기(자살한 개인에 한 부정확하거나 단 인

묘사)(Frei et al., 2003; Ng et al., 2021)

-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Frei et al., 2003; Ng et

al., 2021)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한수미, 2012)

1 2

표 4.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미디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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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보도를 빈번하게 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말 이시아 18세 이상의 언론 종사자, 정신건

강 문가, 과거 자살 련 경험이 있는 개인 21

명을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 자살보도에

해 반복 으로 노출되는 경우와 인터넷 아

카이 에 구 으로 장이 되어 언제든 다

시 자살보도에 해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 모방자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Ng et al., 2021).

자살보도방법. 자살보도방법은 자세한 묘

사, 자극 인 묘사, 부정확한 정보, 기타요인

으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자살방법, 자살장

소, 자살자 자살동기를 자세하게 묘사할수

록 자살에 한 정 인 태도를 심어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양 주, 변은경, 2016; 오지희,

김민정, 2014). 말 이시아인 21명을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도 자살자가 어떤 방법을 사

용하여 자살시도를 하 는지, 어디에서 자살

을 시도하 는지, 자살한 고인이 어떠한 사람

이었는지에 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할

경우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

다(Ng et al., 2021). 한 그 연구에서는 그래

픽을 제시하거나 자살사건에 해 두드러지게

보도하는 것이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를 들어 자살을 암

시하는 그림과 함께 자살을 보도하거나 자살

사건을 1면에 보도하고 헤드라인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자살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임 씌우기, 도움을 구할 수 있

는 정보의 부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가 도출되었다. 를 들어, 자살보도

를 한 후 자살사고가 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 의 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제시되

어 있지 않거나(Ng et al., 2021), 자살을 문제

해결의 방법 하나로 선택한 것처럼 자살자

를 묘사하는 것과 같이 자살 사망자에 해

언론이 부정확하고 단 인 태도로 묘사하여

임을 씌우는 경우(Frei et al., 2003; Ng et

al., 2021)에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 다. 한국 4년제 학 재학생 상 연

구에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 자살보도를

한 개인보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

트를 통해 자살보도를 한 개인의 자살사고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수미,

2012).

자살사망자의 특성.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

하는 험요인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유명

인, 본인과 유사한 상, 사용한 자살방법, 실

제자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명인의 자살. 자살사망자가 유명인이고

이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에게 노출되었

을 경우, 이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 등, 2010;

Gould et al., 2003; 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한 972개의 자살보도를 바탕으로 진

행한 개 연구에 따르면 비유명인의 자살보다

연 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보도

가 개인에게 14.3배 더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ould et al., 2003).

연령, 성별이 유사한 상의 자살. 연령,

성별 등이 본인과 유사한 상의 자살보도를

한 경우에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자살사건 179건에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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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도 이후의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유명인

의 자살보도 이후 유명인과 성별, 연령 등이

유사한 상의 자살률은 증가한 반면 그 지

않은 상의 자살률은 상 을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사용한 자살방법. 자살방법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살방법 투신자살이 자살행동에

특히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Ya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체 연령

의 만인을 상으로 자살보도와 자살률

간의 상 에 하여 살펴보았는데 투신자살한

사망자에 한 보도 이후 이와 동일한 자살방

법인 투신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음독자살한 사망자에 한

보도 이후 여성과 노년층의 자살률과 목맴,

투신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Yang et al., 2013). 이처럼 각각의 자살

방법에 따라 보도 이후 자살률에 미치는 향

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구자살보다 실제자살의 모방효과. 련

연구를 살펴보면 소설 혹은 화 속 주인공과

같은 허구인물의 자살보다 실재하는 인물의

자살보도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Gould et al., 2003).

기타요인.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홈페이지’와

‘마오리족의 통 인 장례방식’이 기타요인으

로 분류되었다. 15~18세에 자살한 뉴질랜드

청소년의 유가족을 상으로 지역 내 자살사

건이 발생한 학교들(자살군집)에 소속된 청소

년에게 미디어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 질

연구(Robertson et al., 2012)를 실시한 결과, 친

구와 가족들이 자살한 청소년을 추모하기

해 만든 홈페이지를 속하여 자살한 고인을

주변인들이 그리워하며 을 남기고 추모하는

모습을 본 청소년들은 자살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며칠 동안 진행되는 마오리족의 통 인 장

례 차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 장례식이 얼

마나 인상 깊었는지, 자신의 장례식도 비슷하

기를 희망하는지 등과 같은 주제로 화를 나

면서 자살을 정 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

음이 보고되었다(Robertson et al., 2012).

범주 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자살

사망자의

특성

유명인의 자살 -
유명인의 자살(정익 등, 2010; Gould et al., 2003;

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1 2

본인과 유사한

상의 자살
-

연령 성별이 유사한 상(Niederkrotenthaler et al.,

2009)
0 1

자살 방법 - 자살방법의 보도(Yang et al., 2013) 0 1

실제자살 -
실제자살은 허구 자살보다 모방효과가 큼(Gould et

al., 2003)
0 1

표 5.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자살사망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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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베르테르 효과에만 향을 미치는

요인. 오로지 청소년만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확인된 험요인의 경우, 개인요인은 자

살보도에 노출된 횟수가, 미디어 요인은 보도

태도 범주의 동정 으로 보도하거나 자살을

흥 거리로 다루는 것, 보도량 범주의 뉴스보

도시간과 보도횟수, 보도방법, 자살정황, 자살

동기에 한 구체 인 보도, 인터넷 포털 사

이트를 통한 자살보도 노출이, 자살사망자의

특성요인은 실제인물의 자살이 허구인물의 자

살보다 모방효과가 큰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인을 추모하는 홈페이지, 마오리족의

통 인 장례방식와 같은 기타요인도 모두

청소년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게노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체계 문헌고찰을 통해 게노 효과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 정 모델링

자살 방지식(자살 기 극복 사례, 자살 방정

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 모델링 자살 방지식.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자살 련 내용이 자살 험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자살을 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디어의

내용에 주인공이 자살 험에 효과 으로 처

하여 개인이 모델링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거나 자살 방지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살 기 극복 사례. Braun 등(2021)은 14세

에서 19세의 오스트리아 청소년 299명을 상

으로 자살 기를 이겨낸 이야기의 상이 자

살을 방하는지 살펴보기 해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4분 51 의 상에서 17세 소년이

자신이 왜 자살을 생각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주변인(선생님, 친구, 문가)에게 도움을 구하

고 기를 극복하는 내용이었다. 상은 소년

이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것을 강조했으며,

상 말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

비스들을 소개하 다. 실험 결과, 주인공이 자

살 험을 극복해낸 상을 시청한 집단에게서

자살사고가 감소했고, 도움을 추구하려는 동

기가 증가하 다. 이를 정신건강과 련이

없는 상을 시청한 집단과 비교하 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다. 비슷한 연구로,

Niederkrotenthaler과 Till(2020)은 자살사고 시

도를 보고한 18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성인

266명을 상으로 자살 기를 이겨낸 이야기

가 자살을 방하는지 살펴보기 해 실험연

구를 수행하 다. 실험집단에게는 자살에 효

과 으로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

다. 이야기는 자살 기에 처했던 여성이 자

살을 시도하기 직 에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기상담 화에 화를 걸어

자살시도를 멈추고 상담을 받게 되어 자살

범주 범주 소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기타 - -
- 자살 청소년을 추모하는 홈페이지(Robertson et al., 2012)

- 마오리족의 통 인 장례방식(Robertson et al., 2012)
0 1

표 6. 베르테르 효과에 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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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극복하는 내용이었다. 통제집단은 자살

에 한 문가의 의견이 담긴 기사나 자살과

련이 없는 기사를 읽게 하 다. 그 결

과 실험집단에게서 유의미하게 자살사고가 감

소하 다. 한 Niederkrotenthaler 등(2010)은

WHO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자

살보도 권고지침 15개를 바탕으로 험항목

(harmful item)과 보호항목(protective item)을 분

류하여 각 항목과 자살률 간 상 을 검토한

결과, 보호항목에는 ‘자살 방정보 제공’이 포

함되었다. 상 분석 결과, 기사의 내용이 ‘자

살에 한 생각이 있었으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자살률과 부 상 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방정보. 자살 방정보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 방정보’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 혹은 서비스를 제

시하거나 자살 기에 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Cheng 등

(2018)은 자살보도 련 기사내용에 도움을 구

할 수 있는 기 정보, 자살 방에 한 문

가의 의견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자살

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 다. Till 등

(2017)은 학생 161명을 상으로 이메일 상

담을 제공하며 자살에 한 방지식을 소개

하는 자살 방교육 웹사이트의 향을 살펴

보았는데, 자살 방교육 웹사이트를 본 집단

에서는 자살 방과 련된 지식이 증가했으며

개입 이후 기분의 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자살사고가 비교 높은 집단에서 자살

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지

를 확인하기 해 체계 문헌고찰 연구를 시

행하 다. 체계 문헌고찰을 해 PRISMA

범주 범주 내용
논문편수

국내 해외

정

모델링

자살 방

지식

자살

기

극복

사례

- 자살 기에 처했던 17세 소년이( 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써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의 상 (Braun et al., 2021)

- 자살 기에 처했던 여성이 자살 방서비스 화(telephone crisis service)를

통해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Niederkrotenthaler & Till, 2020)

-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Cheng et al., 2018)

- 자살을 생각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기사(Niederkrotenthaler et

al., 2010)

0 4

자살

방

정보

-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Cheng et al., 2018; Braun et al., 2021)

- 자살 방 련 정보제시(Till et al., 2017)

- 자살 방에 한 연구결과 인용(Cheng et al., 2018)

- 자살 방에 한 문가의 의견(Cheng et al., 2018)

0 3

표 7. 게노 효과에 향을 미치는 정 모델링 자살 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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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을 따라 총 38개의 국내외 논문을 선별하

여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자

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지를 고찰하

고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험요인과

게노 효과를 가져오는 보호요인을 살

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

험성과 모방자살행동을 높이는 험요인

자살을 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21년에

출 된 논문을 상으로 연도별 동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발행 연도별 자살 련 내용

의 미디어 노출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한 논문 수는 국내의 경우 2009년과 2014년에

크게 증가하 으며, 해외의 경우 2019년에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2009년

과 2014년에 련 연구가 증가한 것은 2008년

과 2013년에 유명인의 자살이 연달아 발생하

여 미디어의 자살노출에 한 연구가 증가했

을 때문일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2017년

에 토미 페이지, 체스터 베닝턴과 같은 유명

연 인의 잇따른 자살과 더불어 다른 미디어

요인들이 자살률 증가와도 련이 있을 수 있

다. 한 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방 한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청소년들 사이

에서 큰 향력을 끼치면서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방 된 해인 2017년, 미국 내 10 자

살방지 회(The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teen suicide)와 미 학교심리학자 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igists)는 본 드라마가

자살을 미화하고,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

소년에게 악 향을 끼칠 수 있다고 공식 으

로 우려를 표하 다(Ferguson, 2019). 실제로

‘루머의 루머의 루머’ 방 이후, 구 에서 자

살방법에 한 검색량이 증가하 으며(Ayers et

al., 2017), 본 드라마의 자살 염성에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Bridge et al., 2020;

Plager et al., 2019; Niederkrotenthaler et al.,

2019)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미

치는 향력에 한 심이 증가하기도 했다.

둘째,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실재하는지 연구주

제별로 살펴본 결과, 자살 험성과 모방자살

행동을 높이는 베르테르 효과, 자살 기를 극

복하고 방행동을 높이는 게노 효과, 자

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

치는 향없음(No effect)이라는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 문헌

고찰을 통해 31편의 연구에서 ‘베르테르 효과’

를 확인하 고, 5편의 연구에서 ‘ 게노 효

과’를 확인하 으며 3편의 연구에서 ‘자살 련

미디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이 없

음’을 확인하 다. 우선 31편의 논문에서 미디

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자살사

망자가 유명인, 비유명인, 허구인물인 경우 모

두 자살률 증가에 향을 미쳤고 자살보도 이

후 자살사망자가 사용한 자살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미디어에서의 자살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다(Cheng et al., 2007;

Saint-Martin et al., 2009; Hassan, 1995; Hills,

1995). 를 들어, Saint-Martin 등(2009)은 보편

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살한 미국인이 처했

던 상황에 해서 사례연구를 진행하 고

화를 보고 등장인물이 사용했던 자살방법을

모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것을 확인

하 다. 베르테르 효과에 있어 실존인물 뿐만

아니라 허구인물의 자살이 청소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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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자살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에서의 자살

보도뿐만 아니라 화나 드라마에서 자살 련

내용을 다룰 때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는 의의가 있다.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한 많은 연구와 달리

게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5편이었다.

구체 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 시 미디

어 지침을 수하고 자살 방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은 오히려 자살행동을 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를 통

해 자살 련정보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에게 미치

는 부정 인 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다. 그 로 Jang 등(2022)의 연구에 의하

면 자살방지법이 제정되고 자살보도권고기

이 개정된 이후, 하루 평균 자살률이 감소 추

세를 보 으며 유명인 자살보도 이후에도 자

살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살보도 미디

어지침을 개정한 후, 이 에 비해 자살률이

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Etzersdorfer

et al., 2001). 아직 게노 효과에 한 연구

들이 많지 않아 체계 문헌고찰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미디어에 어떤 정보를 담는지에 따

라 자살을 방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결과

들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

과로서 추후 자살 방을 해 미디어를 활용

하는 방법에 한 기반을 마련하 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3편의 논문에서는 자살 련 미

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

르테르 효과나 게노 효과와는 다른 결과

로 자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 이후 자살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Martin과 Koo(1997)의 연구에서도 유명

인 커트 코바인의 자살보도가 호주 청소년의

자살률에 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

이 자살 험성을 높이고 자살행동을 불러일으

키는 베르테르 효과와 자살 방 자살 기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게노 효과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하 다. 우선 베르테

르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 개인요인에는 10

, 15-25세, 44세 이상, 65세 이상, 여성, 자살

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살을 어

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생각, 과거 자살

시도나 자해경험, 물질남용 과거력, 자살보도

에 잦은 노출, 정신질환 병력, 가족 혹은 친구

의 자살 경험, 정신질환에 한 가족력, 도시

거주자,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한 결손가정이

포함되었다.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미디

어 요인에는 자살에 한 동정 인 보도, 자

살을 흥 거리로 다루는 태도, 자살에 한

정 보도, 뉴스보도시간 보도횟수 많음,

자살 련 내용에 한 높은 근성, 자살방법

자살장소, 자살자에 한 자세한 묘사, 자

살정황과 자살동기에 한 구체 인 보도, 그

래픽 이미지 제시, 1면 보도나 헤드라인 사용

과 같이 두드러진 보도, 임 씌우기, 도움

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보도가 포함되었다. 베르

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자살사망자의 특성에는

유명인의 자살, 연령 성별이 유사한 상

의 자살, 자살방법의 보도, 실제자살이 포함된

다. 이 밖에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기타

요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홈페이지와 마오리

족의 통 인 장례방식이 포함되었다. 다음

으로 게노 효과를 가져오는 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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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자살 방지식 요인에는 자살 기에 처

했던 17세 소년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으로써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의 상, 자살

기에 처했던 여성이 자살 방서비스 화를 통

해 자살을 극복한 이야기, 비슷한 상황에 놓

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제시, 자

살을 생각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기

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 자살 방 련

정보 제시, 자살 방에 한 연구결과 인용

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베르테르 효과나 게노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보도태도와 보도방법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 희망재단, 한국기자

회가 연합해 2018년 7월 31일에 개정한 권

고기 인 ‘자살보도 권고기 3.0’에도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보도 권고기

3.0’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

을 의미하는 표 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 사용할 것, 구체 인 자살방법, 도구, 장

소, 동기를 보도하지 말 것, 한 자살과 련

된 사진이나 동 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할 것, 자살을 미화하

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

인 결과와 자살 방 정보를 제공할 것, 자

살사건을 보도 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

생활을 존 할 것을 강조하 다.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이후 ‘자살보도 권고기 3.0’를

개정 시에는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 에 포함

되지 않았던 베르테르 효과 혹은 게노 효

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하여 베르

테르 효과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살 기에

한 처능력을 높여 게노 효과를 극

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

째, 본 연구는 청소년 청소년을 포함한

연령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살노출의 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청소년 사망원인 1 가 자살

이며, 청소년의 자살건수도 매년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년기는 다양한 미

디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부분의

소통을 미디어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살 련 미디어 노출에 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상된다(오지희, 김민정, 2014). 이와

련하여 국내에서 청소년 자살에 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미디어의 자살 련

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주로 연 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

다. 뿐만 아니라 게노 효과의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미디어에서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청소년의 자살 험성과 모방자살행동에 미치

는 부정 향과 더불어 자살 방 자살

기극복과 같은 정 향을 함께 살펴보았

기에 이는 추후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의 자살

행동 방과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와 련

하여 자살 사망자를 유명인과 일반인, 허구인

물로 나 어 살펴봤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베르테르 효

과의 자살 상을 연 인과 같은 유명인이나

일반인으로 한정지어 살펴본 연구가 부분이

며, 허구인물에 해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해외 연구에서는

책이나 화, TV드라마 연극의 주인공과

같은 허구인물의 자살이 일반인의 자살에도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

으며, 베르테르 효과를 처음 제안한 Phillips

(1974)의 연구에서 18세기 말 괴테의 소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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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이후 모방자

살이 증하 다고 설명한 것처럼 허구인물에

한 자살노출 한 모방자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향후 자

살 련 미디어지침을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다

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

며, 허구인물에 한 베르테르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외 논문을 체계 으로

고찰함으로써 미디어에서의 자살내용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 향요인

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미디어에서의 자살내용 노출에 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베르테르 효과

에 집 되어 있으며 게노 효과를 살펴본

논문은 드문 실정이다. 한 게노 효과는

자살 련 미디어 노출이 오히려 자살을 방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베르테르 효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미디어의 자살 련 내용의 노출이 개인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는 것은

효과 인 자살 기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요하며, 추후 국내 ‘자살보도 권고

기 ’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2004년부터 한국 자살 회

와 기자 회, 보건복지부는 자살보도를 통한

모방자살을 최소화하기 해 ‘자살보도 권고

기 ’을 발표하 으나 이러한 권고기 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베르테르 효과와 게노

효과의 향요인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뉴스보도시간

보도횟수’나 ‘1면보도 헤드라인 사용과 같

은 두드러진 보도’, ‘자살에 해 동정 으로

보도’ 등이 베르테르 효과의 향요인으로 확

인되었으나, 재 ‘자살보도 권고기 3.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게노 효과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자살 방에 한

문가의 의견’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언론인들

은 추후 언론보도 시 자살자의 부정 인 정보

를 최소화하고 자살을 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 인 정보를 포함하여 보도할 필

요가 있다. 한 재 국내의 경우 ‘자살보도

권고기 ’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를 따르지 않는 언론이 많다. 특히 국내의 자

살보도들은 자살원인에 한 선정 인 보도,

자살방법에 한 자세한 묘사, 자살동기에

한 추측을 흥미 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

모방자살을 부축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따라서 추후 ‘자살보고 권고기 ’ 개정 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에 한 내용을 추가

으로 반 하고 보도기 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면 언론의 지나친 자살보도를 방지하고,

자살 련 미디어 노출의 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국가에서

는 자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의 향을

고려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분

야에도 이를 용함으로써 자살동조 모방

자살을 낮추기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 연구와

양 연구 모두를 연구 상으로 포함하여 분류

하 기 때문에 효과크기를 확인하는 메타분석

을 수행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지닌다. 메타

분석은 다양한 개별연구결과를 비교 가능하다

는 에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통계 분석이 가능한 연구들만을 선

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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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수집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한정된 DB에서 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제한하여 논문을 수집하여

다른 언어 학문의 문헌에 한 검토를 실

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문헌수집과정에서 검색조건 없이 주요

어를 검색했을 시 해외문헌의 경우 12,271편,

국내 문헌 418편으로 해외연구가 편수가 상당

히 많아 모든 학문 역에서 살펴보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

외문헌은 심리학으로 한정하여 수집하 고 국

내문헌은 모든 학문 역에서 수집하여 상이한

기 을 용하 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언어와 학문에 제한 없이 다

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해외문헌과 국내문헌에

동일한 기 을 용하여 자살 련내용의 미디

어 노출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을 더욱 명

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서 조사된 게노 효과와 자살 련내용의

미디어 노출의 향 없음을 보고한 논문은 베

르테르 효과 논문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어 범주를 상세히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었으

며, 향요인 한 베르테르 효과에 비해

히 게 추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자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개인의 자

살을 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노

효과에 해서 추가 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를 사회학습 이론

, 아노미 이론 과 같은 여러 메커

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수는 상당히

기 때문에 이에 해 체계 문헌고찰을 통

해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베르테르 효과가 어떠한 메커니즘

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살 련 내용의 미디어 노출이 청소

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려 했

으나 청소년만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부

족하여 청소년 청소년 포함 연령을 상

으로 진행된 연구까지 포함하여 체계 문헌

고찰을 진행하 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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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lassify

factors influencing the Werther effect and the Papageno effect by conducting a systematic review of

suicide media exposure. To this end, 38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between 2000 and 2021 were selected using the PRISMA framework.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in 2009 and 2014 in Korea, and in 2019 in

other countries. Second, thematic classification of the studies identified the Werther effect (31 papers), the

Papageno effect (5 papers), No effect (3 papers). Third, influence factors of the Werther effect were

categorized as personal, media-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deceased, and other factors. Also, influence

factors of the Papageno effect were classified into positive modeling and suicide prevention knowledge

(cases of overcoming suicide crises, suicide prevention information). Finall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uicide behavior, Media, Werther effect, Papageno effect,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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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베르테르 효과, 게노 효과, 향없음 련 연구목록을 첨부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drive.google.com/file/d/1rgV87TMjXUyDmnALt629ECHYNkR0IfG2/view?usp=sharing


